
- 1 -

제2호 청렴주의보 발령

- ｢임직원 행동강령｣ 관련 주요 위반사례 -

□ ‘청렴주의보’란?

 ◦명절이나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패․청렴 위해요소를 

직원들에게 사전 주의, 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을 도모

사례1 : 공무원인 아내를 통한 인사 대가 금품 수수 

① 지방공무원 A는 같이 근무하던 동료 공무원 B를 통해 당시 인사계장이던 B의 

남편 C에게 인사 청탁을 하였고, 이에 C는 A를 타 부서로 전출토록 인사 발령을 

조치해줌. A는 이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, 추석 명

절에 즈음하여 B를 청사 로비로 불러내 고마움을 표시하며 제과류 포장 속에 상품

권 50만원 (10만원권 5매)을 넣어 건넸고, B는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

면서 이를 수수함. 

⇒ 공직자임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B와 C는 모두 임직원 행동강령 

제17조(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) 위반이고, 공직자인 A가 인사청탁에 대한 감사

의 표시로 인사담당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9

조(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) 위반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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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2 : 택배로 배달된 명절 선물 수수 

모 공직유관단체 경영기획팀장 A는 회식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자, 그를 맞이한 

딸이 ‘누가 옥돔세트를 명절선물로 택배로 보내와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두었다’ 

고 말하여 다음날 확인해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 

하고 있는 甲연구원 B원장이 보낸 선물임을 알게 됨. A팀장은 처음에는 돌려주려 

하였으나, B원장이 용역계약과는 상관없이 평소 팀장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주

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포장을 이미 뜯어 냉동실에 넣어둔 상태라 돌려주기 어

렵다 판단하여 위 옥돔세트를 수수함 

⇒ 본인의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30만원 상당의 

명절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금품 수수 금지 위반임

사례3 : 지자체장의 공무원 대상 금품등 제공금지 위반

모 기초단체장 A군수와 소속 공무원들은 군수 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

에서, 중앙행정기관·광역자치단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 

협의 및 위로ㆍ격려 명목으로 총 85회에 걸쳐 3천3백여 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ㆍ

상품권ㆍ한우세트ㆍ잣세트 등의 금품 등을 제공함

⇒ A군수와 부하 공무원들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금

품을 제공한 행위는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들에게 금품

을 제공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(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) 위반임

※ 제시된 사례 등은 ‘국민권익위원회’의 『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』를 참고하였습니다.


